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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음>> ‘서툴다’의 활용에 대해 묻는 글을 올립니다. ‘서툴다’는 
‘서투르다’의 준말인데, ‘서툴다’ 활용 꼴은 어떻게 됩니까? ‘서투
르다’는 ‘서툴러/서투르니/서투르게’인데 ‘서툴다’는 활용을 할 때 
‘서툴어’처럼 쓸 수 없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.

(질문자: 최종규)

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

답 >> ‘르 불규칙’ 용언에 ‘서투르다’, ‘머무르다’, ‘서두르다’ 등이 있
습니다. 이 용언들의 준말의 형태는 각각 ‘서툴다’, ‘머물다’, ‘서둘다’입니
다. 본말과 준말의 뜻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활용 형태도 같을 것
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용언들은 활용할 때 본말에는 결합
하는데 준말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어미가 있어 용례를 살피고 올바른 활
용 형태를 사용해야 합니다. 각 용언의 활용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서투르다   서툴러    서투르니    서투른    서투르게
서툴다    *서툴어    서투니      서툰      서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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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음>> “길을 찾아 여기저기 헤메이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”라는 
문장에서 ‘헤메이다’의 표기가 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. 또 ‘헤메
이다’를 명사형으로 쓴다면 ‘헤메임’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?

(이경재,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 1동)

머무르다   머물러    머무르니    머무른     머무르게
머물다    *머물어    머무니      머문       머물게

서두르다   서둘러    서두르니    서두른     서두르게
서둘다    *서둘어    서두니      서둔       서둘게

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‘서투르다’, ‘머무르다’, ‘서두르다’의 준말 ‘서
툴다’, ‘머물다’, ‘서둘다’는 연결 어미 ‘-어’와 결합하는 것에 제약이 있음
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‘*서툴어, *머물어, *서둘어’의 형태는 사용
할 수 없으며, 연결 어미 ‘-어’를 결합하여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
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‘서투르다’, ‘머무르다’, ‘서두르다’
에 ‘-어’가 결합한 ‘서툴러’, ‘머물러’, ‘서둘러’와 같은 활용 형태만을 쓸 
수 있습니다.

답 >> 제시하신 문장은 “길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날이 저물었
다”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.

“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”, “갈피를 잡지 못하다”, “어떤 환
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다”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‘헤매다’입니다.

(1) 빗속을 헤매다.

(2) 그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 회의 중에 계속 헤매었다.

(3) 그의 회사는 부도 위기의 적자에서 헤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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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음>> 국어사전을 보면 ‘어머님’은 ‘어머니’의 높임말이라고 되
어 있고, ‘아버님’은 ‘아버지’의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일상생
활에서 자기의 부모님을 ‘아버님, 어머님’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르
지 않다고 합니다. 왜 그렇죠?
정말 그렇다면 바른 표현은 무엇인가요?

(김순녀, 인천 계양구 임학동)

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어미로는 
‘-음’, ‘-ᄆ’ 등이 있습니다. ‘먹다’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는 ‘-음’이 붙
어 ‘먹음’이 되고, ‘가다’처럼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‘-ᄆ’이 붙어 ‘감’이 
됩니다. ‘헤매다’는 받침이 없는 동사이므로 명사형으로 쓸 때에는 명사형 
어미 ‘-ᄆ’이 붙어 ‘헤맴’이 됩니다.

흔히 ‘헤매이다’ 또는 ‘헤메이다’로 잘못 쓰기 쉬우나 바른 표기는 ‘헤
매다’가 맞습니다. 기본형이 ‘헤매다’이므로 명사형으로 쓸 때도 불필요한 
‘이’를 덧붙여 ‘*헤매임’으로 쓰지 않습니다.

같은 예로 ‘되뇌이다, 설레이다, 개이다, 목메이다’가 있는데, 이는 각각 
‘되뇌다, 설레다, 개다, 목메다’의 비표준어입니다.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, 
기본형뿐만 아니라 활용형에도 불필요한 ‘이’를 덧붙여 쓰지 않는다는 것
입니다.

(1) 그는 같은 말을 버릇처럼 늘 {되뇐다/*되뇌인다}.

(2) 마음이 {설레어서/*설레여서} 잠이 오지 않는다.

(3) 활짝 {갠/*개인} 날이 좋다.

(4) 그는 {목메어/*목메여} 울었다.

답>>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로 하면 ‘어머님’은 ‘어머니’의 높임말입
니다. ‘아버님’은 ‘아버지’를 높여 이르는 말이 맞습니다. 그런데 사전 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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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음>> “꼬마가 문을 열고 빼꼼이 들여다 본다”라는 문장을 쓰려
고 합니다. 이 문장에서 ‘빼꼼이’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궁금합니
다. 사전을 찾아보았는데 ‘빼꼼이’라는 단어가 없습니다. 사전에 
없는 의성어나 의태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? 정확한 표기
도 궁금합니다.

(김기숙,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)

풀이를 보면 ‘어머님’은 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르거나 편지 글에서 
쓴다고 되어 있습니다. ‘아버님’ 역시 별도의 뜻풀이가 되어 있지는 않으
나 단어의 용례를 참고하면 ‘어머님’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
르거나 편지 글에서 쓰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

표준 화법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 각각 다른 지
칭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

자기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‘어머니’입니다. 어릴 때는 ‘엄마’라고 부
르기도 하지만 장성해서는 ‘어머니’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그러
나 편지를 쓸 때는 ‘어머니’, ‘어머님’ 모두 쓸 수 있습니다. “어머님께 올
립니다”같이 쓰는 것이 전통적인 표현입니다.

어머니를 타인에게 지칭할 때에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‘어머니’라고 합
니다.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‘어머니’라고 
하고 그 외에는 ‘어머님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아버지의 경우도 같습니다. 자기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‘아버지’입니
다. 어릴 때는 ‘아빠’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장성해서는 ‘아버지’라고 부르
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‘아버님’이라는 표현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칭하거나 살아계신 아버지
께 편지를 쓰는 경우에 사용합니다.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머니나 조부모
께 지칭할 때에는 ‘아버지’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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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음>> 얼마 전에 친구에게 ‘몰래카메라’가 잘못된 말이라고 들었
습니다. ‘몰래’가 부사라서 명사인 카메라 앞에 올 수 없다고 하더
라고요. 명사 앞에는 부사 대신 관형사를 써야 맞다고 하던데, 관
형사가 오면 ‘몰래카메라’는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요?

답>> ‘빼꼼히’라고 쓰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.

사전에는 ‘작은 구멍이나 틈 따위가 깊고 또렷하게 나 있는 모양’의 의
미로 ‘빠끔히’가 실려 있습니다. ‘빼꼼히’는 ‘빠끔히’보다 작은 느낌을 표
현하는 듯합니다. 의성어ᆞ의태어의 경우 실제 언어 생활에서는 다양한 
변이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모든 의성어와 의태어가 사전에 실려 있
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없는 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‘얍’이나 ‘으
라차차’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예로 사전에는 없으나 사용할 수 있는 표
현입니다.

그러나 모든 의성어ᆞ의태어의 이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
다. 사전에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틀린 표기이므로 바른 
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‘새초롬하다’는 
‘새치름하다’라는 기본형만을 바른 표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사
전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형태라 하더라도 잘못
된 표기이므로 사용하는 데 유의하여야 합니다.

‘-이’나 ‘-히’로 끝나는 부사의 끝 음절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고민하
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글 맞춤법 제51항을 보면 발음이 “분명히 ‘이’로만 
나는 것은 ‘-이’로 적고, ‘히’로만 나거나 ‘이’나 ‘히’로 나는 것은 ‘-히’로 
적는다”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바른 표기를 확인하여 사용하
면 됩니다. 그리고 개인의 발음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
가 있어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전을 통해 바른 표기를 확인할 수 있
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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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국어사전에서 ‘부사’를 찾아보니 명사나 형용사 등의 앞에 
오는 거라고 되어 있던데, 그럼 제 친구의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닌
가요? 아니면 사전이 잘못된 건가요?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
해 주세요.

(질문자: 전성희)

답 >> 표준어는 아니지만 틀린 조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.

모 방송사에서 인기 연예인을 속이는 상황을 설정하고, 숨겨 놓은 카메
라로 그 장면을 찍어 방송한 프로그램의 이름을 ‘몰래카메라’라고 하기 
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언중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현재
는 특정 오락 프로그램의 이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게 장치한 후 촬영
하는 카메라를 통칭하는 의미로 ‘몰래카메라’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
니다.

이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가 아닙니다. 새로 나타난 
단어나 표현 중에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, 짧은 
시간 유행처럼 사용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. 다만, 국
립국어원은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신어사전을 
발간하고 있고, 이 사전에는 ‘몰래카메라’가 신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

질문자의 친구께서는 ‘몰래카메라’를 구성하는 ‘몰래’와 ‘카메라’가 부
사와 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에 잘못된 조어라고 하셨습니다. 물론, 통사적 
구성의 적절성을 따져 살피자면, 부사어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통사적으
로 적절한 구조가 아닙니다. 하지만 한국어의 합성어에는 통사적 구성의 
적절성에 부합하는 통사적 합성어도 있지만,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맞지 
않는 비통사적 합성어도 있습니다.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은 부사 ‘지
레’와 명사 ‘짐작’의 합성어인 ‘지레-짐작’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
따라서 ‘몰래카메라’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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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, 부사는 용언 앞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이므로 명사나 
형용사 앞에 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한 설명입니다. 한국어 품사에 관
한 설명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


